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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를 사실상 폐기하려는 정부의 몰지각을 규탄한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역대 정부의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쳤기 때문에 사
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부분 상실됐다’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5·24 대북제재’에 대해 “남북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10년전에 내려
진 5·24 조치를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선언인데, 정상적인 정부라면 도저히 취할 수 없는 언어
도단의 비굴하고 졸렬하며 위험하기까지 한 처사이므로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주지하듯이 5·24 조치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를 사살하고 우리 해역에서 천안함을 
폭침한 만행에 대하여 내려진 제재인데, 북한은 책임을 인정한 적도 이에 대해 사과한 적도 
없다. 그런데 제재조치를 취하였던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 문제해결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교류·협력’ 운운하면서 이를 무력화한다는 것은 용서를 빌지도 않는 악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먼저 면죄부를 주면서 교류·협력을 구걸하는 비굴한 모양새를 결코 피할 수가 없다. 북한으로
부터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보
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아무런 실익도 없이 자유서방세계와 마찰만 일으키기 십상이란 점에서
도 졸렬하기 짝이 없는 아부이자 굴복으로 치부될 뿐이다.

 이와 같은 국가위신의 실추보다 더욱 위험한 문제는 정부의 이런 허무한 백기투항이 북한에
게 아무리 사특한 비행을 저지르더라도 뭉개고 기다리면 결국 유야무야되고 만다는 잘못된 메
시지로 전해져 북한의 불법과 도발을 부추기고 격려하는 결과가 되어 더욱 많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더욱 큰 우리 국익의 희생을 초래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나아가 5·24 조치를 앞장서서 허물어온 정부가 이제 다 허물어졌으니 폐기한다니 그 후안무
치함과 자가당착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유용하고 당당한 정책전환이라면 
공식적으로 폐기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겨둔 채 ‘교류·협력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려고 얼버무릴 까닭은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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